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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스카우트 원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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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스카우트 원로회의‘2023 춘계 연찬회’에 참

석했다. 원로회의는 그 명칭처럼 원로들의 모임이다. 

원로회의는 스카우트 활동만 열심히 했다고 가입할 

수 있는 것도, 그렇다고 일정한 연령 이상이면 누구

나 참여가 가능한 것도 아니다. 한국보이스카우트에

서 평생 활동했던 분 가운데 일정한 자격 기준에 해

당하는 분들만이 가입할 수 있다. 

그 원로회의에서 자격이 안 되는 나를 초청한 이유

는 확실히 모르겠으나 짐작건대 과거 보이스카우트 

중앙본부와 서울 연맹에서 함께 활동했던 몇몇 원로

회의 집행부 간부들이 추천한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이번 모임은 올 8월 전라북도 새만금에서 개최

되는‘제 25회 세계잼버리’를 앞두고 열리는 모임이

기에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참고로 세계잼버

리는 4년에 한 번씩 열리며 1991년 제 17차 대회를 대

한민국 고성에서 개최하여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다. 

1991년 17차 세계잼버리에서 활동했던 주역들이 바

로 오늘날의 원로들인 것이다.

전국에서 모인 36명의 원로들과 1박2일 함께 먹고 

자고 이동하며 경기도 연천에 있는 태풍전망대와 철

원의 노동당 당사를 방문했다. 이어서 백마고지와 고

석정을 찾았고, 고석정 근처에서 첫날의 여정을 풀

었다. 

다음날 화천 평화의 댐을 둘러보고, 춘천댐을 거쳐 

서울로 이동하는 바쁜 일정이었다. 지방에서 참가한 

분들은 대부분 모르는 분들이었으나 서울에서 활동

했던 분들은 거의 다 아는 분들이라 매우 반갑게 맞

아주었고 나도 반가웠다. 과거의 야영장이나 훈련소

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며 웃음꽃을 피웠다. 특히 

지리산에서 있었던 서울연맹 잼버리를 위해 함께 답

사했고, 행사를 진행했던 두 분이 반겨 주었다. 덕분

에 1박2일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여정은 용산역 대합실에서부터 시작됐다. 지방에서 

올라오는 분들과 서울에서 참여하는 분들 모두를 고

려해 그곳을 집합 장소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대합실에는 스카우트 제복을 입은 분들이 한군데 

모여 있었다. 하얗게 센 머리, 걸음걸이, 모두 스카우

트 제복과 어울려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삶의 굴곡

이 깊게 새겨져 있는 얼굴을 하고 있는 그들도 처음 

제복을 입고 누구보다 열심히 스카우트 활동을 했을 

것이다. 그러고 보니 쇼윈도우에 비친 - 바퀴 달린 

이동용 가방을 끌며 터덜터덜 걷고 있는 내 모습 역

시 낯설어 보이기는 마찬가지였다.

스카우트 원로회의‘2023 춘계 연찬회’가 열리는 

1박2일 동안 원로들의 걸음걸이를 유심히 살펴보았

다. 다리를 질질 끌면서 걷는 분, 팔을 춤추듯이 휘저

으며 걷는 분, 발을 성큼성큼 앞으로 내딛지 못하고 

종종걸음으로 걷는 분 등 과거에 야영장에서 씩씩하

게 걸으며 호령하던 젊은 날의 대장들의 모습은 찾

아볼 수 없었다. 심지어 허리를 뒤로 젖히고 어깨는 

구부정하게 하고, 목을 앞으로 쭉 빼고 걷는 분도 상

당수 있었고, 또 활처럼 휜 상태로 꾸부정하게 틀어

진 상태로 걷는 분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떤 모

습으로 걷든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의 걸음걸이

처럼 각자 다른 모습으로 지금까지 자신을 간수하며 

살아냈다는 것이다. 삶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라고 하지 않던가. 그렇게 살아낸 인생이야말로 

꽃보다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겠는가.

잠자리는 지리산 잼버리에서 함께 활동했던 두 분

과 원로회의 직전 회장을 지낸 어르신, 그리고 나 이

렇게 넷이 함께했다. 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80이 넘었

지만 건강한 모습이었다. 88세 최고령인 분이 침대에

서 주무시고 80대 초반의 두 분과 나는 방바닥에서 

잤다. 바닥은 차디찬 인조 대리석 타일이었으나 메트

리스를 깔고 자서 큰 불편함은 없었다. 일찌감치 잠

들었다가 새벽 2시에 모두 일어나 날 밝을 때까지 오

순도순 이야기꽃을 피웠다. 

우리는 정각 6시에 밖으로 나와 한탄강이 내려다

보이는 길을 함께 걸었다. 그들은 80대 소년들이었

다. 스카우트 제복은 그 제복을 처음 입었던 까까머

리 소년으로, 또 지도자가 되어 대원들과 함께 활동

하던 젊은 시절로 되돌려놓았다. 그들은 현재가 된 

과거 속에서 웃고 이야기하며 발걸음 가볍게 강변을 

걸었다. 

그날, 35년 전 힘차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지리산 

한신계곡을 함께 걷던 그 젊은이들이 거기 있었다. 

새만금 제 25회 세계 잼버리 구호‘Draw your Dream!’

을 외치는 젊은이들이 거기 있었다. 


